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고무호스에서 “페놀” 성분 검출
상수도본부, 수돗물 저장시 유해물질 용해 … 분해산물 악취 유발   

고무호스 안에 저장했던 수돗물에서 다량의 페놀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기술연구소는 수돗물을 고무호스에 일정 기간 담아 두었다가 수질검사를 한 결

과 최고 1219ppb의 페놀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먹는 물 수질을 기준으로 한 페놀 허용치 5ppb의 24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연구소는 시중에 판매되는 6종류의 고무호스를 구입해 1ｍ 길이로 잘라 수돗물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2시

간, 6시간, 24시간 저장한 뒤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온은 섭씨 10도와 30도를 적용했다.

각각의 실험 결과, 물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을 제외한 전체 6개의 고무호스에서 페놀이 최소 4배에서 최고 

243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상수도사업본부측은 고무호스 안에 포함된 페놀 성분이 물에 녹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무호스의 원료는 Polyethylene과 PVC(Polyvinyl Chloride)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제, 가소제, 착

색제, 정전방지제 등의 첨가제가 포함된다.

또 실험에서는 고무호스에 사용된 가소제 등이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와 반응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클로로페

놀과 디클로르페놀 등의 분해산물도 검출됐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는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일부 식당 등에서 수돗물 냄새가 심

하게 난다는 민원에 따라 2004년 6월 이루어졌다.

대전상수도본부 오준세 수도기술연구소장은 “페놀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고무호스 안에 남아 있는 페놀 성

분이 일정기간을 거치면서 수돗물에 용해된 것으로 보이며, 적지 않은 식당이나 가정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

고 있는 만큼 수돗물 전용 고무호스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능하면 연질 고무호스 사용을 자제하고 꼭 필요하다면 실리콘 재질의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페놀은 피부와 점막, 위장을 통해  흡수되며 다량 섭취하면 중추신경 장애와 

구토, 경련 등의 급성 중독증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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